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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과 펑크 _ 영국과 미국의 하위문화 subculture                                 
하위문화라는 용어는 진보적 개념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진보라는 용어는 정
치적인 성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명해야겠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보란 단
순히 보수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퇴보에 대한 보편적 대항가치를 의미한다. 
주류가 된다는 것. 그 힘을 유지하려거나 지키려하다 보면 보수적이란 소리를 듣게 된
다.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움직임 movement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러한 새로움 내지는 꿈틀거림을 ‘진보’라고 구분하는데, 늘 주류
는 곧 보수라는 공식에서 진보는 하위개념이 된다. "하위문화 subculture"는 거대한 ‘진
보’라는 은하수 속에서 반짝이는 무리들 중 하나이다. 주류가 만들어 가고 지켜가는 전
통의 기준에서 볼 때 얼마만큼 다른가에 따라 저항의 정도가 달라지기만 할 뿐, 하위문
화라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쩌면 많이 어려운 가
치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생활방식이나 태도로 그리고 음악, 패션, 미술이
라는 문화적 행위로 이끌어 나간다. 하위문화의 개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이
동과 도시 노동자 증가와 같은 현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튼 생활양식으로 서구의 엘리
트 백인남성의 가치관과 매우 거리가 먼 노동자, 유색인종, 동성애의 문화를 가리킨다.

최근 영미의 학자 (Ken Gelder) 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위문화에 대한 구분을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중해서 읽어보자. ~ 1)노동이라
는 개념과 거리를 둔다_ 자신의 일이나 작업을 놀이, 여가라는 개념에 가깝게 여기기 때
문이다. 2)계층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드러내길 거부한다_진보이기 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3)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현재 활동하는 영토적 개념이 강하다_이를테면, 거리, 클
럽, 한국에선 홍대문화에서 쓰이는 용어들. 4)가족이나 친지의 관계보다 자신이 활동하
고 있는 단체 속에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5)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과격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6)대중사회와 일상의 지루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
한다.~ 이렇게 어려운 생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위문화의 생산자
들이다. 그렇다면 “나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생활이 하위문화”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 그렇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
려고 한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자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점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진보와 보수의 또 다른 관계이며 순환이다. 일부러 
편을 가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분법과 양극단적인 정체성 찾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하위문화’를 이끌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먼저 하위문화에 대하여 접근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용어가 영미문화에서 시
작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국에서 시작된 하위문화의 저변에는 계층의 갈등이 숨어있
다. 영국은 왕을 섬기고 귀족이 존재하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계급적 문화적 계층이 지
속적으로 구분되었던 영국에서 전쟁 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청소년들
이 새로운 노동 계급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폐허더미 위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과 지켜가는 사람들의 가치의 문제는 첨예하
게 달랐기 때문이다. 전통을 변화된 사회에서도 그 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려는 자들의 도구로 여기면서 소수의 청년들과 도시노동자들은 순응보다 저항을 택
했다. 백인청년과 흑인청년의 갈등과 결연, 그리고 새로운 이민족들의 출현과 또 다른 
양상이 계속되면서 하위문화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에 영국 도시의 
거대한 흐름은 모드족mods과 락앤록족rock’n roll 이었다. 이 흐름은 60년대 미국의 반
문화적인 청년운동과 힙합문화 -에시드 하우스 acid house-와 연결되면서 70년대 
Punk로 궤적을 잇게 된다.(흑인들의 funk와는 다르다) 공간적으로는 런던의 East End를 
중심으로 스킨헤드skin head, 테디보이 teddy boy, 그리서 greaser, 록커 rocker와 같은 
그룹들이 생성되었다. 도시 부족urban tribes처럼 자신들의 집단을 패션으로 드러내면서 
더욱 독특한 이미지로 음악과 미술로 소비문화와 함께 대중에게 수용되었다. 이렇게 펑
크, 락, 히피문화는 영국과 미국 젊은이들의 하위문화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오늘 날 전세계적인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큰 줄기들이 바로 하위문화에 뿌리
를 두고 있다. 대중문화, 대중음악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하위문화들의 양상을 
볼 때 펑크와 락은 대중문화의 ‘주류 mainstream'인 셈이다. 이 영원히 철들지 않는 문
화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문화의 틀로 남아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란 어렵지만, 문화는 상
징적으로 남아 정신을 계승하고 변하지 않으려 한다. 하위문화란 이렇게 새로운 집단이 
자생적으로 일구어 낸 젊고 새로운 문화를 뜻한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지배문화 혹은 부르주아, 기성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갈등과 반목을 
통하여 다양한 차이를 생성하였고 대중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흡수되었다. 딕 헵디
지는 이 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비록 상



도시 부족처럼 펑크는 급속히 

퍼져갔다. 락앤롤, 록커, 바이

커와 스트릿 패션은 보수주의

자들에게는 혐오감을 주었다. 

영국의 그룹 ‘섹스피스돌즈’는 당시 댄

디함과 퇴폐성을 표방하며 젊은이들의 커

다란 호응을 얻었다. 그들의 의상은 비비

안 웨스트우드가 스타일하여 하위문화가 

트랜드를 선도하였다. 

품형식으로 획일화된 하나의 유행성 라이프스타일일지언정 그 안에는 기성문화에 대한 
식상함,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범들의 획일성에 대한 거부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
다.”(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1998) 기록되지 않았거나 표현되지 않
았을 뿐 세상은 우리가 사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갈등
이 반복되어 왔다. 남과 여, 왕과 신하, 주인과 하인, 개와 고양이, 아버지와 아들 등. 반
항하고 싶은 마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본질이 아닐까. 부모
로부터 다른 정체성을 찾으려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는 비슷한 감성과 가치를 공유하며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하위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위계적 의미를 나타내듯이  “문화”라는 말과 구분되어 명명되었으나 그것은 
청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지 양식적이나 의미적으로 열등하다
는 뜻은 아니다. 하위문화는 오히려 문화적으로 풍부한 환경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오히
려 주류에 가깝다. 하위문화는 주변화 된 가치와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는 행위와 함께 
동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형식과는 다른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형식으로 저항을 표방한다. 


